
안개가나지막이깔린 7월첫째날의룡스님(각
황사 조실)이 머물고 있는 안성 미륵당을 찾았다.
서재한동이전부인미륵당은바로옆에죽산석불
입상을이웃하고있는한적한곳이었다. 
반듯이앉아 <금강경>을보던스님은기자를반

가이맞으며세조대왕번역본<금강경>에얽힌이
야기를꺼낸다.
“세조대왕이번역한<금강경>은세조의꿈에세
종대왕이 나타나 <금강경>을 번역하라고 해서 한
것이에요. 세조가 불교 믿게 된 것도 그때부터야.
세조는 <법화경> <아미타경>도 번역했어요. 당시
번역은 유교 선비들을 비롯해 강사 선객 스님들이
토론하고 한학자와 불교학자들이 모여서 해낸 거
라번역이참잘됐습니다.”
훈민정음과한자가뒤섞인의룡스님의<금강경

> 책은 스님이 붙인 주석으로 페이지마다 빨갛고
파랗고까맣게깨알같은글씨들이가득했다.
“불교는자꾸연구해야해요. 50년전, 60년전본
경전들을 다시 보고 주를 다는 것은 의심스러워서
입니다. <금강경>은내용이생명이지요. 강의를꼭
들어야 합니다. 입으로‘여시아문’이라 읽고 속으
로뜻을해석하며읽어나가야해요. 천천히읽어야
지급하게딱딱끊어지도록읽는것이아닙니다.”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에 설해진‘범소유상

개시허망’을따라야할불교계가천불전만불전을조
성하는것에대해스님은불편한심경을드러냈다. 
“‘마음이 부처’라 하면서 불상들은 왜 여러 구를
만들어모시나요? 왜천불이니만불이니 모으는겁
니까? 그렇게열심히 모시는데세상은 왜어려워집
니까? 모시면좋아져야지. 불상은상징적으로한불
만모셔도돼요. <금강경>에‘범소유상개시허망’을
말하는데천불만불모시는것은교의에어긋나는것
입니다. 허망한것을왜합니까.”
조계종스님들이자가당착에빠져있음을한탄한

스님은“조계종에서는 화두선을 강조하는데 조계
종도들은 화두 참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의아하
다”고말한다. 
“모양 없고 형상 없는 것이 진리이자 부처”임을
강조한스님은“진공묘유(眞空妙有)가진리인데마
음도 진리도 모양이 없고 이름도 없고 그래서 부
처”라고설명한다. 
“비어있지않으면서비어있는것이진공이요, 있
지않으면서있는것이묘유”라해설한스님은“진
공묘유가다마음이요진리라, 여기서인과가생겨
난다”고지적한다. 진공묘유한것이어떤것은원인
이되고어떤건결과가된다는사실을알고부처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교가 발전은커녕 오늘날 엉망이 됐다는 것이 스
님의생각이다.
스님은또한욕심의문제를말한다. 

“욕심을충족시키려불교를믿으니행복이없죠.
물질가지려는욕심을버릴때행복한것이에요. 불
만족에는 행복이 없어요. 탐진치를 버리세요. 그렇
지않으면극락은없습니다.”
의룡 스님은‘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즉‘부

처되겠다’‘깨닫겠다’는생각조차하지않고‘무념
무상’의 상태에 있는 것이 곧 부처자리에 드는 것
임을거듭강조한다.
불자들이 요즘 같은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여쭸다. 
“위기도인연에의해맺어진것이죠. 자기가만들
고누리는것이에요. 부처님이만든위기는아니죠?
우리가 지은 복이 거기까지니까 내가 만들어 사는
겁니다. 이인연은없어지지도늘지도않아요. 그대
로 사는 것, 멸하지도 않고 계속된 것입니다. 씨가
곧 결과예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 자업자득
이에요. 그래서위기타개책은스스로나옵니다.”
지금힘들다고절망할필요없다는말을계속해

준 스님은“남 탓하고 정치인 탓하고 살아가고 있
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라”며“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파동을일으켰지만우리모두다같이전생
에지은업때문에그런것이기에대통령원망할것
없다”고단정한다. 
모든것이내탓이지남을원망하는마음을가져

서는안된다는스님의말씀이가슴에파고든다.
“우리 불자들은 공부를 안 해요. 불교를 모르고
교리를연구하지않으니무식한거예요. 그러니죽
을 때 개종하는 겁니다. 혼이 들락거릴 때 옆에서
찬송가 불러주고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끄덕끄덕
개종하는 거죠. 김두한씨 부인도 불교서 기독교로
갔잖아요. 교화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에요. 모두
교화제대로못한스님들책임입니다.”
불교공부와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스님은 아

난존자일화를전해준다. 
“아난존자가고요히나무아래에서참선을하고
있었는데염구아귀(입에서불이나오는아귀)가나
타나‘3일 있다가 죽을 건데 뭘 그리 열심히 참선
을 하나’고 말했어요.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아난존자가 물으니 아귀가 설명하길‘아귀들이
100만명 있는데 이들한테 삼보에 공양을 올려달
라. 그러면 죽음 모면하고 장수하리라’고 했어요.
아난존자가부처님께아뢰니, ‘공양을올리되아귀
에게만이 아니라 일체중생에게 모두 공양해라. 복
지으면 된다’고 허락하셨죠. 이 공양이 시식입니
다. 구명시식이 그때 생긴 거예요. 아난존자가 벼
열섬으로 밥을 지어 아귀무리를 청해 시식했어요.
그 공덕으로아귀 백만대중은천상에 나고 아난존
자는장수했지요.”

돈사탐진치상귀불법승(頓捨貪嗔癡常歸佛法僧)

염념보리심처처안락국(樺念菩提心處處安榴國)
탐진치를끊고불법승삼보에항상귀의하라.
찰나찰나보리심내면가는곳모두극락이다.

“부처님은아귀가된것은탐진치때문이라고아
난에게 법문했어요. 이 법문을 아난존자가 아귀들
에게해주었고덕분에천상에모두태어난것이죠.
잘살려면탐진치를버리세요.”
탐진치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바로“마음을

항복받아야한다”고스님은강조한다. 탐진치를항
복받는것, 탐진치를일으키지않는마음을만드는
것이바로마음을항복받는것이다. “탐진치를버린
마음은계정혜삼학에머무를것”을스님은주문한
다. 계정혜 삼학에 머물면 복이 되는 것이고 곧 아
뇩다라삼먁삼보리를통하는것이라는설명이다.
계정혜 삼학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계를 잘 지

키고, 참선해서선정에들어야지혜발달하는것”이
라고스님은설한다.

신시보리수(身是菩提樹)요
심여명경대(心如明鏡臺)라
시시근불식(時時勤拂拭)하니
물사약진애(勿使惹塵埃)라
몸은보리의병풍이요, 마음은지혜의집과같다.
때때로부지런히털고닦아서, 티끌끼지않도록하라.

“<육조단경>에서신수대사는마음은지혜의집
과같다고했어요. 마음의주인공은지혜인데이지
혜에서생각이발해지는것이죠. 신수대사가옳게
본 겁니다. 중생을 위해서 닦는 법을 알려준 거예
요. 부처가 병든 게 중생입니다. 병을 고쳐야 중생
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중생이 먼지라면 먼지 다
털어내면부처가되는거죠. 신수대사는중생병을
고칠수행방법을알려준거예요.”
의룡 스님은 신수 대사의 말씀을 빌어 끊임없이

공부하고닦을것을불자들에게당부했다.
글=강지연기자·사진=박재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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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무상’한자세가

부처자리에 드는 길

탐진치끊어내버리려면‘마음의항복’필요

위기는‘자업자득’…타계책도자신에게있어

의룡(義龍) 스님은1936년경기도안성에서태어났다. 6세에용꿈을꾸고용주사
를찾아가출가해14세에일해스님을은사로비구계를받았다. 탄허ㆍ관응스님
에게교학을배운스님은35세되던해에‘한영-명봉스님’의강맥을이어받았
다. 일생을제방강원의강사로살아온스님은2002년직지사강주를끝으로강단
에서물러났다. 30세되던해에창건한각황사에서홀로수행정진했던스님은직
지사강주에서물러난후각황사를맏상좌에게넘겨줬다. 고향인안성미륵당에
평소읽던경전과불서수만권을모아‘자심난야’를꾸며머물고있다.

의룡스님 (각황사조실)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광주시오포읍문형리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우우창창산산업업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ф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ф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ф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ф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ф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ф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
여 (실내용양초 =밀납양초,약쑥향양초,식물성
양초) 라는제품을선보이게되었습니다. 
스님그리고불자님들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주문하시면택배로안전하게보내드립니다.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фCm × 29Cm     6⃞ 3호 4.7фCm × 13Cm 
2⃞ 돈타레 5.6фCm × 27Cm     7⃞ 4호 4.7фCm × 10Cm
3⃞ 밀 대 4.7фCm × 25Cm  
4⃞ 1호 5.9фCm × 20Cm 
5⃞ 2호 5.9фCm × 14Cm  

■육각초 45cm ■야광호랑이(산신) 70Φ X 35cm

■야광용초 70Φ X 35cm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SHC삼환종합양초 건강을생각한다면그을음없는삼환양초를선택하십시오!!! 장엄용 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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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창에“양초.net”라고 치세요~


